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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진 "어머니 실종사건 있었다"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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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인 오상진이 어머니의 남다른 애주가 면모를 공개한다. (사진=KBS) 2026.03.1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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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방송인 오상진이 어머니의 남다른 애주가 면모를 공개한다.

오상진은 13일 방송되는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부모님과 함께 출연해 일상을 전한다.

이날 방송에서 오상진은 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소울푸드인 '엄마표 곱창전골'을 조리한다. 

오상진이 요리 과정을 지켜보며 "학교 다닐 때 곱창전골을 도시락으로 싸간 사람은 나 밖에 없다"고 회상하자, 아버지는 "네 엄

마가 술 한잔하고 싶을 때 끓인 것"이라고 밝힌다. 



이에 어머니가 준비해 온 와인을 꺼내자 오상진은 "우리 엄마가 우리 가족 중에서는 애주가지"라고 덧붙이며, 과거 술과 관련

해 벌어졌던 이른바 '어머니 실종사건' 에피소드를 언급한다. 

또 한 식사 도중 오상진의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와인 한잔하고 있는데 같이 마시는 술친구가 오늘 없으니 상진 엄

마가 심심한 거 같다"고 말한다. 

 이 술친구의 정체에 대해 오상진은 "엄마 술친구는 장인어른이시다"라며 "양가 부모님끼리 절친 분위기다. 네 분이 해외여행

도 다니신다"고 밝혀 사돈 간의 각별한 친분을 드러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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